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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피폐 현상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일할만한 인구 층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은 아시아 대륙과 동남아 일대와 남미에서 두드러지게 전개되는 현상입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5천여만 명의 인구 중에서 농촌 인구가 1960년에는 72.29%였지만, 2010년에는 18.06% 로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감소 추세가 주춤하지만, 이는 이동할 연령층의 인구가 거의 고갈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몽골 같은 나라에서는 도시 집중 현상이 더욱더 심합니다. 몽골에서는 인구 300만 명 중에서 수도인 울란바탈 (Ulaanbaatar)에 집중된 인구가 150만 명입니다. 신생 업체들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은 자연적으로 노령층 인구만 남게 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참담한 피폐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시골의 노령화 현상을 역전시켜서 재활시키려는 캠페인을 시작하여 성공한 실례가 최근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상현면 현리3길은 전통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예전에는 번창하던 마을이 현재 36개 주택에만 주민이 살고 있는데 주민은 전부 노인들뿐입니다. 이 마을에는 화수헌이라는 방치된 한옥이 한 채 있었는데 이 마을을 재활 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문경시는 화수헌을 개 보수하여 이 장소를 사업체로 운영할 지원자를 공모했습니다. 때마침 도시에서 30년을 살았던 5명의 청년들이 노령화된 시골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마을로 만들겠다는 혁신적인 이상을 품고 그들의 새로운 꿈을 실현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5명은 신 사업 운영자의 공채에 음모하여 화수헌의 운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5명의 젊은이들은 새롭게 개 보수한 화수헌을 우아한 카페와 한옥스테이로 운영할 계획으로 적절한 집기와 설비 품목을 구매했습니다. 안채의 작은 방 두 개와 마루는 카페 공간으로 사용하고 사랑채 방 두 개는 한옥스테이 공간으로 사용하며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공간은 카페테리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마당 한 편에는 이벤트 무대를 설치했고 캠프파이어 시설을 들여놓았습니다.
카페를 운영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에 사람들이 찾아 오도록 하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같은 대학의 동창생이라는 우정을 토대로 이들 젊이들은 의욕적으로 화수헌을 2018년 여름에 개업했습니다. 리플레이스 팀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각자 역할을 맡아서 화수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의 노인들에게 음식과 떡을 제공하는 개업 파티를 열어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도시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구미에 맞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휴식공간에서는 커피와 각종 차도 팔며 공연 무대에서는 음악과 시 낭송 등 심신의 휴식과 낭만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화수헌을 홍보했고, 다녀간 손님들이 각자 자신들의 화수헌 스토리를 홍보하여 한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6개월의 운영 성적을 말하자면 한 달 평균 1,000명에서 1,500명의 도시 방문객들이 화수헌을 찾아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6 개월 동안 총 9,000명의 도시 손님들이 화수헌을 찾아왔는데 이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큰 성과였습니다. 문경시와 새로운 포부를 가진 도시 청년들의 기업 마인드로 도시 손님을 맞이하는 성공을 맛본 화수헌 운영자들은 해외에도 홍보하여 외국에 사는 교포들도 유치하겠다는 큰 포부를 시사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프로젝트이고 기업가정신이 돋보이는 프로젝트입니다.  끝  
